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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느끼는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 들어 보니...

- 도전 참여 청년 “자존감 회복해 포기했던 진로 다시 도전 중”
- 일경험 참여 청년 “청년에게 더 많은 일경험 기회 제공해 주었으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21.(화) 금천구 ‘청년카페’(명칭: 청춘삘딩)를 
방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인근 치킨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과 치킨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작년 진에어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최00 씨(27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장에서 항공사 직무 경험 기회가 매우 소중했다”라며, 
“앞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한00 씨(35세)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여 포기했던 진로를 다시 도전 중”이라 전했다. 청년
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김00 씨(34세)는 “퇴사 이후 재취업을 위해 청년
성장프로젝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후속 연계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며, “지금은 정보기술(IT) 백엔드 개발자로 재취업에 성공
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운영기관 담당자들은 또래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부 정책을 소개
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3년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김여진 씨(28세)는 
“경력직, 중고 신입 채용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진다. 특히 
지방의 청년들이 일경험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금천구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
하는 담당자 최예슬 씨(30세)는 “현장에서는 구직 의욕 자체를 회복하려는 
청년들의 수요가 크게 체감된다”라며, “참여가 종료된 청년들에게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담당자 김헤린
(33세) 씨는 “청년들이 취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세상은 청년들이 쉬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청년들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라며,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 유치의 부산물이 아니라 정주 여건 마련, 훈련, 일경험 등 여러 
정책을 엮어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지방정부, 대기업-중소기업, 대학 등이 힘을 모아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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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26. 4. 21.(화) 17:30~19:00

□ 장소: 금천구 청년카페(청춘삘딩), 인근 치킨집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보좌역 등

ㅇ 구직·재직 청년, 운영기관 사업 담당자 등 

□ 내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견 청취

ㅇ 구직 청년의 취업 준비 애로사항 및 지원 수요 파악

ㅇ 재직 청년의 사업 참여 경험 및 체감 성과 공유

ㅇ 사업 담당자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소개 및 현장 의견 전달

□ 세부 일정                        ※ 1부 전체 공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1부)

청년카페 방문
17:30~18:00

▪ 청년카페 주요 시설 순시

▪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현장의견 청취

(2부)

청년 간담회
18:00~19:00

▪ 구직·재직 청년의 일자리 고민 및 

청년고용정책 수요 등 자유 논의


